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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운동의 연대기
-	� 『과로자살』(가와히토 히로시 지음,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9)

2014년 일본에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하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국

회의원 만장일치 통과였다. 과로사 방지법은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정의하고1), 과로사/과

로자살을 줄이고 예방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이다. 1980년대부터 과로사/

과로자살 상담을 하고 예방을 위해 싸워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 이런 법 

제정 배경 덕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 유가족 모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과로사, 과로자살 급증한 1990년대 일본 사회

한국에 이 책이 번역된 것은 2019년이지만,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2014년 두 번째 판본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버블경제가 절정기에 치달았던 1980년대 후

반부터 노동자들이 ‘돌연사’하기 시작했다. 과로사, 과로자살 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하자 

1988년 법률가, 의료인들이 ‘과로사 110번’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상담을 시작했다. 이후 

유가족들이 모이고 활동해 가며 1991년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도 결성되어 활

동을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 가와히토 히로시는 ‘과로사 110번’ 활동을 한 변호사다. 

일본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은 과로자살을 없애기 위해 기업과 일본 사회에 변화를 촉구

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왜 어떤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길게 일하고, 과중한 업무 

성과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노동자가 일 때문에 심리적 부하에 억눌리다가 자살

1)  “과로사 등”이란 ‘업무상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업무상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이러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또는 정신 장애’(제2조 

정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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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자의 동료들 역시 괜찮을 리 없고, 사회의 수많은 

기업이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

다. 과로자살은 노동환경의 문제이고, 국가와 사회에는 이

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운동을 통해 이런 주장을 일본 사

회에 알렸고, 마침내 정부가 책임을 선언한 결과가 2014

년 과로사 방지법 제정이다. 책에는 법 제정까지 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일본 과로사/과로자살의 실태를 보여주고, 유가

족들이 소중한 이의 생전 업무 시간, 업무 부담, 괴롭힘 등 

증거를 수집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게 돕고자 쓰였

다. 책에는 너무 긴 노동시간, 회사의 성과 요구와 통제 속에서 일하다가 현실을 버텨낼 

수 없어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일본의 ‘과로자살’ 노동자들 사례가 소개된다. 하루 5시간 

이상 잘 수 없을 정도로 과로하던 화학 플랜트 공사 노동자, 회사에서 끊임없이 업무와 

행동을 통제받던 금융기관 여성 노동자. 과로사, 과로자살은 회사의 업무명령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과중한 업무를 해내다가 역설적으로 목숨을 잃거나 잃도록 내몰린 결과다.

과로자살을 드러내고 방지하기 위한 분투

과로자살은 과로와 자살이 중첩된 영역이다. 그래서 저자는 과로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과로 해소 시점의 접근과 자살 예방 시점의 접근 두 방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

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화는 쉽지 않다. 저자는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본 사회의 문제를 지적한다. 책 초판이 나온 뒤로 30여 년이 지났고, 

한국어 번역본이 나온 뒤로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휴식 보장 등 제도적 변화도 있었

지만, 여전히 일본은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같은 불규칙 노동에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사회다.

그래도 과로사 방지법의 의미는 크다. 과로사/과로자살 방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 과로사와 여러 업무상 질병을 조사 연구하게 한 것, 정부 지침 작성에 과로사 유족이 

참가하도록 한 것 등이 모두 중요한 성과다. 자살률도 높고, 장시간 노동과 일터에서의 압

박도 심한 한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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